
마술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술사 앞에서는 

두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친다. 무대 위에서 느끼는 

기쁨이 황금보다도 

값지다고 말하는 마술사가 

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누구보다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조용서 씨(9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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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웃음을 
선사하는

‘조용서 마술사’‘조용서 마술사’

10년 경력의 베테랑 마술사

2010년 고양실버인력뱅크에서 열린 마술교

육 강좌에서 처음 마술을 접한 조용서 씨는 

현재까지 10년 동안 마술공연을 해온 베테

랑 마술사다. 고양실버인력뱅크 꿈전파문화

공연단 마술팀 소속으로, 한 달에 열 번 고양

어린이박물관에서 마술공연을 한다. 꿈전파

문화공연단은 문화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

로 주 1회 정기적인 봉사공연을 하는데 마술

팀 외에도 손인형극팀,  핸드벨팀 등이 함께 

공연한다. 정기적인 공연 이외에도 요양원 

등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면 봉사공연을 하

기도 한다. 

여느 노인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용서 씨

는 자신의 이러한 봉사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 공연을 보고 좋아하고 손뼉을 쳐 주는데,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삶의 큰 기쁨을 줍니

다. 제가 노후에 마술교육을 받고 또 그것으

로 봉사하는 것이 보람차고 빛나는 것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마술사로서의 자부심

마술교육을 받는다고 모두 용서 씨와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노

력하고 연구했기에 이렇게 봉사하고 활동

할 수 있다며 자부심을 느끼는 용서 씨. 그

가 보유한 마술 도구만 해도 200가지가 넘

는다. 마술의 특성상 항상 새로운 것을 개

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공연을 

못 하고 있지만, 마술 도구를 보며 다음에는 

무엇을 할 지 상상하는 것, 여기서 오는 행

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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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의 ‘송해’처럼

용서 씨는 ‘전국노래자랑’의 송해 사회자를 

존경한다. 그를 본받아 모범적인 노후를 보

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매일 아침 아내의 

배웅을 받을 때마다 힘이 난다는 용서 씨.

그는 시니어들에게 전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

기가 있다.

“보람을 느끼는 일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요새 정말 좋은 교육들이 많습니다. 꼭 마술

이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취미와 교육을 

찾아서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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